
기획 전시  2025. 6. 23.(월) ~ 7.   4.(금)  전라남도교육청 

순회 전시  2025. 7.   7.(월) ~ 7. 31.(목)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회 전시  2025. 8.   4.(월) ~ 8. 29.(금)  신안군청

에필로그

‘우리엄마’는

학교가는 길, 학교 안, 학교 밖에서도 전남학교와 학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전남교육은 그분들의 인생을 머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전남교육은 학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교육을 멈추지 않았고 학교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국토의 최서남단 가거도와 학생이 1명 있는 거차도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5살 아이가 살고있는 금호도에는 이 아이를 6년째 기다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남교육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랑스러움을 기억하며 이제는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진정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에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못살아요

호롱불 아래 섬 떠난 

자식을 향한 3대의 편지

마을과 학교가 키운 도초 5돌이

교사가 되어 다시 도초로

저승의 돈 벌어다 

이승의 자식을 키운다

소악도에는 소악분교가 있다. 김양운님은 

아들 현우가 전교생 1명이 된 2004

년부터 외손주까지 소악분교를 보내며 

20년간 학교를 지켜왔다. 김양운님은 

“섬과 육지의 폐교 정책은 달라야 

합니다. 섬에 학교가 없으면 아이도 

부모도 살수가 없어요”라며 폐교를 

반대해 소악분교는 6년째 휴교 상태이다. 

육지에 살다 소악도로 돌아온 아들 현우는 아버지께 

김양식을 배우고 기부카페 쉬랑께를 운영하며 매년 섬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다. 김양운님은 아들 

현우의 아이가 소악분교에 입학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최신웅님의 다섯 아들은 도초도에서 태어나 도초도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도초도는 학원과 도서관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밤12시까지 신안 교육방송 안테나를 

돌려가며 녹화해 보여줬고, 어머니는 마을회관에 

독서실과 책방을 만들었다.

다섯 번째 아들 최선이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 자리를 마을주민과 선생님들이 

채워주셨다. 그 마음을 보답하고 싶어 교사가 됐고, 

도초 발령을 지원했다. 

최선은 교감이 돼서 다시 도초로 

왔다.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게 내가 다시 도초도로 온 

이유입니다.”

도초도로 다시 온 도초초 교감 최선중태도 2대 해녀 김진섭 학교를 지키는 소악도 김양운우이도에서 온 편지 故문채옥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에

“우리 엄마”가 있었네

故문채옥님의 가족은 섬의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던 

편지를 통해 소식을 주고 받았다. 농사일과 바닷일을 

마친 저녁, 벽장 앞 호롱불 아래에서 편지를 읽고 

편지를 썼다. 섬의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던 편지를 통해 

소식을 주고 받았다. 육지 떠난 자식을 향한 애닳은 

심정과 몇 십년간 그 편지를 고이 간직해 온 부모의 

마음이 느껴진다. 

중태도에 사는 김진섭님은 공부가 늘 인생의 한이었다. 

그래서 자녀를 공부시키겠다는 목표로 두 아들을 

큰형님께 맡겼고, “엄마 나도 데려가요” 울면서 

달려나온 아들들을 가슴에 묻고, 끊어질듯한 숨을 

참으며 악착같이 전복을 땄다. 그렇게 네 자녀를 키웠다. 

김진섭님은 꿈이 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다면, 

아무 것도 안하고 공부만 원없이 해보고 싶소”

전남은 본섬, 부속 섬, 
그 부속 섬의 작은 섬에도 학교가 있다. 

전남 섬의 학부모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그분들은 그 섬을 지키며, 전남교육의 “등대”가 되어 주신다.

학교 밖 큰길

등대 우리엄마

우이도 중태도 소악도 도초도

여수시 월호동 
가장도 모정의 뱃길

신안군 증도면 기점· 
소악·병풍도 노둣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전남교육의 동반자이신 교육공동체 여러분!

� 사람의 인생이

  만감이 교차 되어 흘러오듯,

  전남교육의 시간도 우리 모두의 간절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 그 시간 속에서 학교는 

  전남도민의 수많은 역사와 기억을 보듬고 있습니다.

� 진섭이는 학교를 먼발치에서 보기만 했고, 

  숙현이는 엄마의 노젓는 배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이는 섬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다시 그 학교로 왔고, 

  옥심이는 68살인 지금 학교에 다닙니다.  

� 그분들의 삶 속에는

  진섭이를 아버지 몰래 학교 보내고 싶었던 엄마, 

  밤마다 밧줄로 노젓는 연습을 하던 엄마, 

  섬에 없는 도서관을 만든 엄마, 

  학교 가고 싶단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삶을 살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 그분들의 인생을 머금고 전남교육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소중한 그분들의 인생이

  전남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야기로 담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전남교육의 한 시절을 덤덤히 지켜오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   대   중

전남의 학교가는 길에는 
3만 4천리 바닷길을 노 젓는 어머니, 
갯벌에 도로를 만든 아버지,

매일 아침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책임지는 부모님이 

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전남의 학생들을 지켜주신다.

엄마! 아빠! 

그 이름만으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존재만으로 자녀는 부모의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로, 

인생을 동행하는 배우자로, 내 자녀의 부모로, 내 손주의 조부모로 

우리는 인생의 봄을 맞이합니다.

그 인생의 봄을 걸었던 당신의 찬란한 삶을 기억합니다.

학교 안에도 우리엄마가있다. 

학교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전남의 학부모님은 학교로 발걸음을 

돌렸다. 1945년 학교 후원회부터 현재 운영위원회까지 전남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교육공동체의 첫 번째 후원자로서 늘 한결같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여수 가장도에는 숙현이의 “엄마”소리에 바닷길을 달려오는 故 박승이님이 있었다. 어머니는 숙현이를 학교보내기 

위해 매일 2시간씩 6년간 3만 4천리 바닷길을 노를 저었다. 모정의 뱃길은 자녀들에게 지금도 사랑으로 전달되고 있다.

신안 증도 기점·소악도·병풍도의 섬과 섬 사이에는 썰물 때만 바다에서 길로 변하는 노둣길이 있다. 기점에 사는 

충열이가 학교를 가려면 노둣길을 건너야 했다. 그래서 부모님은 징검다리 돌을 놓았고 군청에 요청해 시멘트 

노둣길을 만드셨다.

매일 아침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 봉사하시는 학부모님이 있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6월 출범했고, 현재 2025년 기준 전남 초등학교 

426개 학교 중 85개의 학교 970명의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다.

신안 기점·소악도 아버지 노둣길

학교가는 갯벌 징검다리 길 시멘트길이 되기까지_ 충열 아버지 조범석님

여수 가장도 어머니 뱃길

3만 4천리 학교가는 바닷길  어머니의 나룻배로 입학에서 졸업까지_ 숙현 어머니 故박승이님

학교 앞 안전구역! 녹색어머니회

나의 첫 번째 봄에 엄마는 나의 우주였고,

나의 열다섯번째 봄에 엄마는 그저 귀찮음이었다.

내 아이의 첫 번째 봄에 엄마는 나의 눈물샘이 되었고,

내 아이의 열다섯번째 봄에 엄마의 인생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 봄을 맞이했다.

엄마의 마지막 봄은 나에게 그리움이 되었다.

학교가는 길

슈퍼맨 우리엄마
찬란한 봄의 서사

엄마와의 봄
학교 속 안길

참여자 우리엄마

1963. 4. 23.
초등학교 기성회 부활

2011. 4. 26.
전남사이버가정학습 학부

모 튜터 연찬회

1953. 1. 10.
초등학교 후원회 
총연합회 결성

1995. 1. 16.
학부모 교육용 교재 발간

1999. 4. 19.
1999년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 연수

1954. 3. 13.
후원회를 

사친회로 개정

1993. 2. 23.
학부모 모임을 
육성회로 통합

2003. 3. 7.
학교도서관 학부모 도우미회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

2024. 6. 10.
전남 학부모연합회 

총회

1965. 5. 8.
어머니헌장 제정

2009. 11. 3.
학부모 정보화 교육

2015. 11. 27.
맘품지원단 워크숍

초 / 대 / 글

전남교육역사 
속 학부모님


